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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스타트업의 경영성과, 창업자의 핵심역량, 기업의 경쟁력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에서 기업의 경쟁력과 개방형 혁신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스타트업 창업자
453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SPSS 26.0과 AMO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타트업 창업자의 핵심역량인 창업전문역량, 자금조달역량, 도전정신, 위험감수성 모두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타트업 창업자의 핵심역량인 창업전문역량, 자금조달역량, 도전
정신, 위험감수성 모두 기업의 경쟁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타트업 기업의 경쟁력
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스타트업 창업자의 핵심역량인 창업전문역량, 자금
조달역량, 도전정신, 위험감수성 모두와 경영성과의 관계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다섯째, 스타트업 창업자의 핵심역량, 스타트업 기업의 경쟁력, 경영성과의 관계에서 개방형 혁신성은 부분적으로 조절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창업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창업보육을 위한 프로그램지원과 병행
하여 창업자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과 정책을 늘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core 
competencies of start-up founders and business performance, competitiveness, and the role of open 
innovation. The data of 453 start-ups were analyzed. The following core competencies of start-up 
founders had a positive impact on business performances; start-up expertise, fundraising, a challenging 
spirit, and risk sensitivity. These four core competencies had a positive impact on company 
competitiveness. Furthermore, start-up company competitiveness had a positive impact on business 
performance. Company competitiveness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re competencies of founders and business performance, and open innovation had a partial moderating
effect on relationships between founder core competencies, start-up company competitiveness, and 
business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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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타트업은 미래의 경제를 이끌어 갈 새로운 기업으로 
성장하여 국가의 경제 성장과 고용을 이끌어갈 중요한 
동력이 된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창업을 통해 신산업육성과 일자
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예산은 2017년 6,158억 원에서 2020년 1조 4,517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전국의 대학, 창업보
육기관, 공공기관을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스
타트업의 양적인 성장과 균형을 이루는 질적 성장은 아
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기술기반의 창업인 
기회추구형 창업은 전체 창업의 21%로 미국(54%), 이스
라엘(58%), 스웨덴(56%)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며[1], 
스타트업의 생존율은 기술창업인 경우 5년 생존율이 
53.1%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2]. 따라서 스타트업 
기업의 성공 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현장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스타트업 기업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스타트업의 성공에는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기업의 성공요인으
로는 창업자, 자원, 산업 환경 등이 제시되었고, 이외에
도 진입장벽을 극복하고 교섭력을 갖출 필요성이 중요하
게 언급되었다[3]. 특히 창업기에 해당하는 스타트업 기
업은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고 시장 진입을 위한 마케팅 
활동과 제품·서비스의 개선이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연구
된다[4]. 이를 종합하여 스타트업 핵심 역량으로 지칭되
었고, 구체적으로는 기업가 역량, 기술개발 역량, 기술사
업화 역량, 조직시스템 역량, 공급망 관리 역량 등으로 
제시되었다[5].

한편, 스타트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이 보
유하고 있는 핵심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유형자원
인 물적‧인적 자원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경쟁력과 같은 
무형자원의 활용도 매우 중요하다. 무형자원은 무한하고 
경쟁기업이 쉽게 모방할 수 없으므로 더욱 가치 있는 핵
심역량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자원이 부족
한 스타트업의 경우 무형자원은 핵심역량으로서 기업에 
따라 다르게 보유하고 있다[6]. 특히 산업화가 정보화를 
거쳐 세계화로 이어지면서 펼쳐진 무한경쟁시대에 기업

은 생존을 위한 확고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며, 기업이 
처한 내·외부 환경 하에서 지속적으로 유지 및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월한 경쟁우위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이처럼 스타트업의 성공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자원기반 관점에서 경쟁
기업이 모방하기 어려운 이질적인 자원 및 특유의 역량
과 같은 스타트업 내부 자원에 초점을 두고, 스타트업 창
업자의 핵심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스타트업은 내부적으로는 소규모와 자원의 제
약이라는 불리한 요소를 안고 외부적으로는 시장 환경의 
불확실성과 경쟁성 등의 이중적인 제약에 직면하고 있으
며, 스타트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과 경쟁 구도에 따라 기
업에 필요한 자원과 역량도 변화하기 때문에 내부자원만
으로 혁신과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7]. 이에 스타트업
의 자원 제약을 극복하는 측면에서 외부 자원 흡수와 보
유 자원 활용이라는 개방형 혁신성(Open Innovation)
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시장경쟁 
변화와 기술변화 정도가 인식될 경우, 시장을 선도할 새
로운 기술이나 제품개발 필요성을 느끼며 외부로부터 기
술이나 아이디어를 얻는 기술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선
택하고 있다[8]. 이에 다방면으로 개방형 혁신 전략에 대
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스타트업 창업자
의 핵심역량과 개방형 혁신성을 함께 고려하여 그 효과
를 설명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타트업의 경영성과, 창업자의 
핵심역량, 기업의 경쟁력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에서 기업의 경쟁력과 개방형 혁신
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치열한 경쟁 환경 하에서 스타트업의 성과를 향상
시켜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전방위적인 
자원 활용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2.1 스타트업 창업자의 핵심역량
기업의 핵심역량은 기업의 경쟁 우위가 물리적 자원과 

월등한 인적 및 조직적 자원의 효과적인 결합을 기반으
로 한다는 Penrose(1959)[9]의 자원기반관점이 주목받
기 시작하면서 기업의 성공 핵심요소로 간주되기 시작하
였다. Wernerfelt(1984)[10]에 의하면 핵심역량은 기업
의 강점으로도, 약점으로도 정의될 수 있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모든 것이며, Dierickx와 Cool(19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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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를 구체화하여 시장에서 경쟁사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기업이 가진 자원을 조달, 개발, 배분 가능하도록 
해주는 동태적이고 비정형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핵심역량
을 정의하였다. 이후 Hamel과 Prahalad(1990)[12]은 
핵심역량을 기업이 고객에게 높은 가치를 전달하거나, 
그 전달 과정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가치 있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방법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핵심역량을 
정의하였고, 이는 기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해 나가
는 데 밑바탕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정의를 종합하면, 기업의 핵심역량이란 기업이 경쟁사들
과는 차별화되게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정적인 유·
무형 경영자원을 효과적으로 결합하고 배치하여 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성장해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
반이 되는 지식과 노하우라 할 수 있다[13]. 이러한 핵심
역량의 정의는 스타트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사업
의 초기 또는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
원은 보다 더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핵심역량 중에
서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역량이 있다[13]. 

핵심역량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Hofer와 
Schendel(1978)[14]은 핵심역량의 유형을 재무자원, 물
적자원, 인적자원, 기술자원, 무형자원, 조직자원으로 제
시하였고, Hill과 Jones(2004)[15]는 재무자원, 물리적 
자원, 인적자원, 조직자원으로 분류하였다. 국내 연구에
서는 문태수와 최상민(2009)[16]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핵심역량은 마케팅역량, 자원역량, 기술
역량 순으로 나타난다고 하였고, 이종덕(2015)[17]은 기
업의 핵심역량 중 마케팅역량과 기술역량이 매우 중요하
고 이는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원가우위전략과 
차별화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스타트업
과 같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핵심역량을 
기업가역량, 기술역량, 생산역량, 마케팅역량, 재무역량
으로 분류하거나[18], 기술개발역량, 조직운영역량, 마케
팅역량으로 구분하였다[13,19]. 이일범(2021)[20]은 스
타트업의 핵심역량을 창업자의 창업전문역량, 자금조달
능력, 도전정신, 위험감수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2.2 스타트업 기업의 경쟁력
일반적으로 경쟁력이란 ‘경쟁자에 대한 상대적인 우월

성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이며 그 내용은 평가 대상이 있
을 때 구체화된다. 기업의 경쟁력은 국가와 산업 경쟁력
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들 경쟁력은 기업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는 시장적·비시장적 여건을 중심으로 정의될 수 
있다[21]. 기업 경쟁력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은 ‘생산성

(productivity)'이다[22]. 생산성은 미시경제학적 경쟁력 
개념의 핵심으로 이는 ‘기업 이윤은 평균비용이 낮을수
록 크고, 평균비용은 생산성이 높을수록 낮다’는 미시경
제학적 관점에 입각한 것이다. 이것은 결국 생산성이 높
을수록 평균비용이 낮아지고 이윤과 시장점유율이 확대
되어 경쟁 기업에 대해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이다.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1994)[23]에 
의하면 기업의 경쟁력을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질의 적
절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에 비해 소비자의 욕구를 먼
저 효율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기업이 높은 경쟁력을 확
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경쟁력 개념이 넓게는 미시경
제학적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공급측면보다는 수요측면
을 강조하는 정의라는 점에 그 차별성이 있다고 하였다. 
경쟁력에 대한 또 다른 정의로 OECD(1992)[24]는 미시
경제학적 관점에서 상대 기업과 경쟁하고, 이윤을 증가
시키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기업 경쟁력
이라고 하였다. 이 또한 공급측면인 비용이나 생산성 등
을 강조하는 개념이지만 제품의 질이나 기술과 같은 요
인들의 중요성을 인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경쟁력은 경쟁자가 있는 경우에 승부를 겨루거나 비교
할 때 나타나는 종합 능력이므로 다양한 방면에서 측정
할 수 있다[25]. 즉, 경쟁력은 한 가지의 항목이 아닌 많
은 요소가 집중해 완성된 것으로,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의 
경쟁력은 기술, 규모, 수출, 인원, 제품, 가격 등으로 구
성될 수 있다[26]. Porter(1990)[27]는 경쟁력 대신 ‘경
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라는 용어를 사용하였
는데, 경쟁우위를 타 기업의 경쟁 상품보다 더 나은 편익
의 상품을 공급하는 능력인 차별화 우위와 경쟁 상품과 
같은 편익의 상품을 더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하는 능력
인 비용 우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박은지(2017)[26]
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품경쟁력, 비용경쟁력, 유통
경쟁력, 촉진경쟁력으로 분류하였으며, 안진헌(2008)[28]
은 기술 개발 능력, 자본 조달 능력, 판매력 또는 시장 개
척 능력, 신상품 아이디어, 인력 조달 능력 등이 벤처기
업의 경쟁력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2.3 개방형 혁신성
개방형 혁신은 기업 R&D의 초점을 내부적인 발견에

서 외부와의 관계로 이동시킨 새로운 혁신 모델로, 기업
이 독자적으로 모든 혁신활동을 수행하고자 했던 폐쇄적 
혁신 전략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혁신 패러다임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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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29]. 또한 개방형 혁신의 개념은 조직 경계를 넘
나드는 지식흐름을 조직의 비즈니스 모델 선상에서 목적
성 있게 경영할 것을 강조하며, 대학 비영리기관 공공기
관 등의 혁신주체와 비금전적 성격의 지식 교류까지 포
괄하는 혁신 프로세스로 확장되었다[30].

개방형 혁신은 혁신 프로세스의 개방 하에 혁신활동을 
촉진하는 전략으로, 내향형(outside-in)과 외향형
(inside-out) 혁신으로 구분된다[31]. 내향형 혁신은 제
품개발 과정에서의 고객 또는 최종 사용자의 참여, 다른 
조직의 기술이나 지적재산권의 활용, 그리고 기업 또는 
대학, 연구소와의 협력 등이 포함된다[32]. 이에 반해 외
향형 혁신은 기업에서 자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가 어
려울 때, 그 기술을 외부 판매 또는 분사를 통하여 사업
화하는 활동을 의미한다[31]. Sandmeier 외(2004)[33]
는 Chesbrough(2003)[31]가 언급한 개방형 혁신전략
의 구분을 더 세분화하여 내향형과 외향형, 혼합형
(coupled)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기업마다 
집중하는 유형이 다르므로 각 유형별 기업의 특징을 제
시하였다. 기술수준이 낮은 기업은 내향형을 통해 사용
자와의 공동개발 또는 특허구입 및 라이선싱이 필요한 
반면, 기초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은 외향형의 관점
에서 상업화 또는 기술 및 특허판매 등이 필요하다고 주
장했다. 혼합형 관점에서는 외부 지식과 경쟁력을 내부
로 통합하고 동시에 내부 지식과 경쟁력은 반대로 외부
로 확산하는 형태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개방형 혁신활동은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더욱 적합한 
혁신 전략으로 간주되고 있고, 이러한 개방형 혁신 전략
은 내향형 관점의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내향형 관점의 
혁신은 제품과 서비스의 수명이 단축되고 불확실성이 증
가하는 상황에서 한 기업이 모든 역량을 갖추기 어렵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외부 지식을 효과
적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34] 이를 통해 
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 새로운 시장 기회 탐색, 
문제 해결 역량 향상 등의 이점이 있다[35].

Bianchi 외(2010)[36]는 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이 이를 자체적으
로 해결하기가 현실적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
에, 개발에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 및 연
구소, 학교와 같은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을 형성하는 것
이 합리적이라 하면서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 전략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Van De Vrande 외
(2009)[37]는 중소기업이 개방형 혁신활동에 필요한 지

식에 대한 접근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비용의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위험을 공유할 수 있으며, 
제품개발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중소
기업들은 개방형 혁신 파트너와 협력함으로써 상호 간에 
부족한 자원을 공유하고 보충하며, 개방형 혁신을 통해
서 제한적인 내부 자원과 시장 지배력을 상쇄시킬 수 있
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원
이 매우 부족하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한 
스타트업의 경우에 개방형 혁신 전략 중에서도 내향형 
전략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4 경영성과
경영성과는 경영시스템에서 일정 기간 투입요인에 대

한 산출요소를 의미하며, 경영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전통적 경영성과는 기업의 이익의 크
기, 매출액, 시장점유율 및 투자 수익률, 이익성장률과 
매출성장률 등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성장성 지표를 
계량화한 재무적 성과를 의미한다. 그러나 기업이 복합
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재무제표 상의 
수치가 단순한 정보를 담은 결과에 불과하고, 기업마다 
회계 처리 방법의 차이점을 반영한 회계 상의 결과만 표
시하며, 그 과정의 원인과 향후 예상되는 상황을 나타내
는 객관적 지표가 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와 같
은 재무적 지표의 한계점으로 인해 비재무적 지표 활용
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구성원의 사기, 직무 만족, 조직 
몰입 등이 성과측정 지표로 활용되기 시작했다[38].

기업의 전략과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객관
적인 재무적 및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전략적 목표를 
관리하고 달성하기 위한 비재무적 평가가 필요하다. 비
재무적 성과는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객관적인 
측정이 어렵고 그 범위가 넓어 단기적인 성과를 보기에
는 부적합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
점에서 비재무적 성과 지표는 조직을 중심으로 관련된 
모든 이해 당사자의 기준에 의해 성과를 측정하기 때문
에 종합적이고 포괄적일 수 있으며, 조직성과의 많은 부
분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39]. 특히 미래가치
에 비중을 두는 벤처기업들의 성과측정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40]. 또한 스타트업과 같은 소기업은 객관적인 
재무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수집이 어렵고, 공개되더라도 
자료의 신뢰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41] 스타트업의 
경영성과는 비재무적 평가로 측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비재무적 성과지표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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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시장점유율 분석인데,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은 
고객과 유리한 거래조건을 확보할 수 있고, 상표 인지도
를 높일 수 있으며, 경험을 축적하게 되며, 규모의 경제
를 달성할 수 있어 이를 통해 경쟁사 대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시장점유율과 수익성은 상
호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42]. 
고봉상, 용세중과 이상천(2003)[43]은 창업기업의 성공
을 수익성, 매출액, 자기자본수익률, 자산대비 매출액, 
고용성장률, 종업원 대비 매출액 등의 계량적 성공과 기
대 목표의 달성 정도, 외부 자본 조달 능력, 생존 확률, 
사회적 기여, 종업원 만족도 등의 주관적 성공으로 구분
하여 측정하였다. 

2.5 선행연구
스타트업 핵심역량은 기업 성과를 향상시키는 본질적

인 요인이다. 양예형(2017)[44]은 대학교 내 창업보육센
터에 입주한 기업들의 기업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
향력을 연구하였다. 기업성과는 재무성과와 기술성과로 
구분하였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역량으로는 재무역
량, 마케팅역량, 기술역량, 조직역량을 설정하여 조사하
였다. 분석결과, 창업보육센터로부터 지원받는 창업기업
들의 재무역량과 마케팅역량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
을 미쳤으나, 기술역량과 조직역량은 기업의 성과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한(2020)[13]은 
창업기업의 창업자 역량인 기술개발역량, 조직운영역량, 
마케팅역량과 정부의 창업보육 관련 사업이 창업기업의 
핵심역량을 매개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
과,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역량과 마케팅역량이 경영성과
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영은(2022)[19]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이 있는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핵심역량인 마케팅역량, 기술역량, 조직역량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조
절효과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스타트업 기업의 마케
팅역량과 기술역량이 기업 성과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스타트업의 성과 제고
를 위해서 내부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정
량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자금조달 및 관리 능력의 재
무역량과 시장변화에 발맞춰 제품을 개발하는 기술역량, 
개발된 제품을 판매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스타트업 창업자의 핵심역량과 기업 경쟁력의 영향관
계를 살펴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지만, 일부 선행연구

에서 핵심역량과 경쟁력 및 경쟁우위 간의 유의한 관계
를 규명하고 있다. 서경화와 이수범(2012)[45]은 외식기
업의 핵심역량이 경쟁우위에 영향을 미치고, 경쟁우위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히고, 기업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핵심역
량이 그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기업의 경쟁력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를 
살펴보면, 김보인과 김병구(2022)[46]는 글로벌 중소기
업을 대상으로 경영성과의 결정요인을 규명한 연구에서 
경쟁력을 세계 경쟁력과 국내 경쟁력으로 구분하고 기업 
성과는 재무적 측면의 매출액과 순이익으로 알아보았는
데, 글로벌 중소기업의 국내 경쟁력이 매출액에, 세계경
쟁력이 순이익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특히 창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무적 성과가 상
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스타트업일 경우 창
업 기간이 짧으므로 기업 특성 외에 핵심역량, 경쟁력 등
의 다른 결정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방형 혁신 및 개방형 혁신 활동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는 연구는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방형 혁
신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서용준과 윤정현(2021)[47]은 개방형 혁신활
동의 수준이 높은 초기창업기업들이 외부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술개발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외부에서 시의적절한 시
점에 확보하여 경쟁기업들보다 더 빨리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Keupp과 Gassmann 
(2009)[48]는 개방형 혁신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외부의 기술을 활용하여 비용을 
낮출 수 있으나, 외부의 기술이나 역량의 원천에 의존할
수록 혁신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은 감소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개방형 혁신에 대한 긍정
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이 공존하지만, 개방형 혁신이 초
기창업기업들의 연구개발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적기에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네
트워킹을 통한 자원과 정보의 접근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업의 운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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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스타트업 창업자의 핵심역량과 기업의 경쟁
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들 변수 간 
관계에서 개방형 혁신 전략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H1: 스타트업 창업자의 핵심역량은 경영성과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스타트업 창업자의 핵심역량은 기업의 경쟁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스타트업 기업의 경쟁력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4: 스타트업 창업자의 핵심역량과 경영성과의 관계
에서 스타트업 기업의 경쟁력은 유의한 매개효과
가 있을 것이다. 

H5: 스타트업 창업자의 핵심역량, 스타트업 기업의 
경쟁력, 경영성과의 관계에서 개방형 혁신성은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스타트업 창업자를 모집단으로 설정

하고 무작위로 추출 표집하였다. 자료수집은 2022년 7
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으며, 
측정도구로 사용한 설문지는 500부를 배포하였으나 474
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자와 미응답자 21
부를 제외한 453부가 본 연구의 분석에 최종 자료로 사
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성별 중 남성 84.1%(381명), 여성 
15.9%(72명)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대해서는 20세-25
세 1.5%(7명), 26세-30세 4.9%(22명), 31세-40세 
50.3%(228명), 41세-50세 31.8%(144명), 50세 이상 

11.5%(52명)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에 대해서는 고졸 이
하가 2.9%(13명), 2/3년제 대학 졸업 30.0%(136명), 4
년제 대학 졸업 51.0%(231명), 대학원 재중 9.3%(42
명), 석사학위 취득 4.4%(20명), 박사학위 취득 2.4%(11
명)로 나타났으며, 사업 년 수에 대한 응답으로는 1년 미
만이 30.5%(138명), 1년-2년 미만 28.0%(127명), 2년
-3년 미만 22.5%(102명), 3년 이상 19.0%(86명)로 나
타났다. 임직원 수에 대해서는 1명이 4.9%(22명), 1명-3
명 미만 39.3%(178명), 3명-5명 미만 37.7%(171명), 5
명-10명 미만 15.0%(68명), 10명 이상 3.1%(14명)로 
나타났으며, 지역에 대한 응답으로는 서울이 19.4%(88
명), 경기/수도권 38.6%(175명), 경상도 21.4%(97명), 
전라도 14.8%(67명), 충청도 5.1%(23명), 제주도 
0.7%(3명)로 나타났으며,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IT/R&D 9.7%(44명), 콘텐츠/IP 17.2%(78명),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 39.1%(177명), 오프라인 매장 11.3%(51
명), 무역/유통 15.9%(72명), 교육/서비스 5.7%(26명), 
제조/건설 1.1%(5명)로 나타났다. 연매출액 규모에 대해
서는 1억 원 미만 33.1%(150명), 1억-3억 원 미만 
47.0%(213명), 3억-10억 원 17.0%(77명), 10억-50억 
원 2.9%(13명)로 나타났다. 해외 진출에 대한 관심에 대
해서는 진행 중 2.6%(12명), 계획 중 39.1%(177명), 추
후 고려 예정 35.1%(159명), 계획 없음 23.2%(105명)로 
나타났으며, 무역전시회 참가 경험에 대해서는 있다 
15.2%(69명), 없다 84.8%(384명)로 나타났다. 

3.3 측정도구
3.3.1 스타트업 창업자의 핵심역량
스타트업 창업자의 핵심역량은 창업전문역량, 자금조

달역량, 도전정신, 위험감수성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
하였다. 스타트업 창업자의 핵심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백남육(2020)[49]의 연구에서 사용한 창업전문역량(구체
화에 대한 노력, 실현을 위한 시간 투자, 교육을 통한 배
움) 3문항, 장영미(2018)[50]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금조
달역량(자금 확보성, 자금 조달성, 조달의 어려움을 타개
할 능력) 3문항, 서성열(2019)[51]의 연구에서 도전정신
(성취 의욕성, 목표에 대한 의지, 성취를 위한 노력) 3문
항, 김진희(2018)[52]의 연구에서 위험감수성(미래지향
적 의사결정의 적극성, 새로운 것에 대한 추진, 불확실한 
위험의 감수) 3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총 
12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5점 Likert 척
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타트업의 핵심역량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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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창업전문역
량 0.898, 자금조달역량 0.805, 도전정신 0.892, 위험
감수성 0.901, 스타트업 창업자의 핵심역량 전체 0.918
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3.2 스타트업 기업의 경쟁력
스타트업 기업의 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해 Baum 외

(2001)[53]와 이길원(2016)[41]이 사용한 측정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단일
차원, 총 5문항(기술 개발 능력, 자본 조달 필요능력, 판
매력과 시장개척능력, 신상품 아이디어 창출 능력, 인력 
조달 능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의 응답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타트업 기
업의 경쟁력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의 스타트업 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0.847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3.3 경영성과
스타트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양예형(2017)[44], 

주복기(2019)[54] 등이 사용한 측정도구를 본 연구에 맞
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단일차원, 총 5
문항(목표시장 점유율 성장, 기술수준과 경쟁력 성장, 브
랜드 인지도, 성장잠재력에 대한 평가, 목표와 비전의 계
획성)으로 경영성과 중에서도 비재무적 성과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
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타트업의 경영성과 수준이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스타트업 경영성과
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0.940으로 나타나 내
적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3.4 개방형 혁신성
개방형 혁신성을 측정하기 위해 Chesbrough(2003)[31], 

Chesbrough와 Crowther(2006)[55], Lichtenthaler 
(2009)[56], 조연성(2016)[57], 조병길과 김성홍(2016)
의 연구[58]를 참고하여 신영애(2019)[59]가 사용한 측
정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단일차원, 총 8문항(경영 혁신을 위한 정보와 기
술, 외부 아이디어와 기술 도입, 기술혁신을 위한 준비
성, 시장 변화 대응을 위한 지식과 정보의 습득성, 새로
운 환경에 맞는 자원의 재배치, 외부 환경 변화에 맞추는 
조직 및 조정의 통합 유동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
항의 응답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

수록 스타트업의 개방형 혁신 전략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개방형 혁신 전략에 대한 신뢰
도(Cronbach’s α)는 0.793으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6.0과 AMO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스타
트업 창업자의 핵심역량, 스타트업 기업의 경쟁력, 개방
형 혁신성, 경영성과 변수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를 산출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CFA)
을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주요 변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스타트
업 창업자의 핵심역량, 스타트업 기업의 경쟁력, 경영성
과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고, 이들 변수 간 관계에서 스타트업 기업의 
경쟁력의 매개효과와 개방형 혁신성(Open Innovation)
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4. 연구결과

4.1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스타트업 창업자의 핵심역량(창

업전문역량, 자금조달역량, 도전정신, 위험감수성), 기업
의 경쟁력, 경영성과, 개방형 혁신성 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하였다. 신
뢰도 분석 결과, 스타트업 창업자의 핵심역량(창업전문
역량, 자금조달역량, 도전정신, 위험감수성), 기업의 경
쟁력, 경영성과, 개방형 혁신성의 개념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 및 평균분산추출지수인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이 각각 기준치인 0.7이
상, 0.5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측정도구에 관한 내적일관
성을 확인하였다[60]. 본 연구의 연구모형 검증을 위한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798.266, df=327, 
GFI=0.890, AGFI=0.864, CFI=.0.948, IFI=0.949, 
RMR=0.048, RMSEA=0.056 등의 적합도가 GFI, 
AGFI, CFI, IFI는 0.8 이상, RMR은 0.05 이하, RMSEA
는 0.08 이하로, 모든 지수들이 권장수준에 대부분 부합
하였다[61].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요인부하량(λ)에 대한 
기준을 0.5 이상을 양호한 기준으로 하였으며, Table 1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3권 제12호, 2022

434

과 같이 요인부하량(λ)이 0.509에서 0.932로 나타나 각 
요인에 관한 타당성이 양호한 것을 검증하였다. 

Path S.T
β S.E. t-value

Concept 
reliabili

ty
AVE

Startup 
expertise

→ SE 1 .841 Fix -
.852 .657→ SE 2 .899 .045 23.441***

→ SE 3 .858 .043 22.136***

Funding 
capability

→ FC 1 .830 Fix -
.823 .611→ FC 2 .628 .073 13.669***

→ FC 3 .852 .062 19.340***

Challenge 
spirit

→ CS 1 .932 Fix -
.850 .657→ CS 2 .925 .029 31.540***

→ CS 3 .741 .044 20.388***

Risk 
sensitivity

→ RS 1 .911 Fix -
.898 .746→ RS 2 .910 .032 29.578***

→ RS 3 .803 .030 23.119***

Competitiven
ess

→ CN 1 .751 Fix -

.892 .626
→ CN 2 .705 .074 14.520***

→ CN 3 .764 .068 15.783***

→ CN 4 .722 .070 14.858***

→ CN 5 .594 .077 12.043***

Business 
performance

→ BP 1 .809 Fix -

.930 .728
→ BP 2 .869 .048 22.256***

→ BP 3 .866 .046 22.152***

→ BP 4 .908 .047 23.817***

→ BP 5 .908 .052 23.828***

Open 
innovation

→ OI 1 .635 Fix -

.865 .522

→ OI 2 .788 .075 12.914***

→ OI 3 .735 .102 12.358***

→ OI 4 .613 .082 10.774***

→ OI 5 .529 .091  9.545***

→ OI 6 .509 .093  9.238***

***p<.001

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udy model 
results

4.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스타트업 창업자의 핵심역량(창

업전문역량, 자금조달역량, 도전정신, 위험감수성), 기업
의 경쟁력, 경영성과, 개방형 혁신성의 기술통계 및 상관
분석 결과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스타트업 창업자의 핵심역량(창업전문역량, 자금조달
역량, 도전정신, 위험감수성), 기업의 경쟁력, 경영성과, 
개방형 혁신성의 각 하위변수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스타트업 창업자의 핵심역량 중 위험감수성은 기업경쟁
력(r=0.606, p<.01), 경영성과(r=0.715, p<.01), 개방형 
혁신성(r=0.404, p<.01)에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였고, 
기업경쟁력은 경영성과(r=0.648, p<.01)와 개방형 혁신
성(r=0.528, p<.01)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의 연구변인인 스타트업 창업자의 핵심역량(창
업전문역량, 자금조달역량, 도전정신, 위험감수성), 기업
의 경쟁력, 경영성과, 개방형 혁신성의 각 하위변수의 응
답범위는 1-5점 사이로 측정되었는데, 스타트업 창업자
의 핵심역량 중, 위험감수성이 4.26점(±1.005)으로 가
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창업전문역량이 3.99점
(±1.143)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 외 기업경쟁
력은 3.76점(±1.047), 경영성과 4.21(±0.989), 개방형 
혁신성 3.74(±0.891)로 모두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
났다. 또한 연구변수의 정규성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왜
도는 절대값 3미만, 첨도는 절대값 10미만으로 나타나는
지 분석해본 결과 왜도 0.550∼1.521, 첨도 0.138∼
1.597로 나타나 자료의 정규분포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61]. 

Variables 1 2 3 4 5 6 7

1.Startup 
expertise 1 　 　 　 　 　 　

2.Funding 
capability .465** 1 　 　 　 　 　

3.Challenge 
spirit .497** .460** 1 　 　 　 　

4.Risk 
sensitivity .593** .640** .631** 1 　 　 　

5.Competitiven
ess .564** .518** .527** .606** 1 　 　

6.Business 
performance .505** .607** .617** .715** .648** 1 　

7.Open 
innovation .372** .282** .402** .404** .528** .468** 1

Mean 3.99 4.20 4.03 4.26 3.76 4.21 3.74
SD 1.143 .996 1.117 1.005 1.047 .989 .891

skew -1.142 -1.268 -1.170 -1.521 -.673 -1.403 -.550
kurtosis .350 1.003 .536 1.597 -.387 1.242 -.138

**p<.01

Table 2. Correlation

4.3 가설검증
본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

시하였다. 먼저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연구모형 적합
도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Table 3과 같으며, , GFI, 
AGFI, CFI, IFI, RMR, RMSEA, /df 등의 적합도가 
권장수준에 부합하였다[61].

 (p) df GFI AGFI CFI IFI RMR RMSEA

499.896
(p=0.000) 192 .911 .883 .961 .961 .057 .060

Table 3. Study model 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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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Path 
factor P Path 

factor P Path 
factor P

Startup 
expertise

Business 
performance

.102* .039 .102** .002 .204*** .000

Funding 
capability .244*** .000 .093** .003 .337*** .000

Challenge 
spirit .186*** .000 .075* .015 .261*** .000

Risk 
sensitivity .267*** .000 .055* .016 .322*** .000

***p<.001, **p<.01, *p<.05

Table 5. Analysis result of indirect effect of 
competitiveness through bootstrapping

또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
형의 표준화계수를 Table 4에서 살펴본 결과, 스타트업 
창업자의 핵심역량 모두 경영성과와 기업경쟁력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타트업 기
업의 경쟁력은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Hypothesis S.T β S.E. C.R. P

Startup 
expertise →

Business 
performance

.102 .040 2.062* .039

Funding 
capability → .244 .063 4.105*** .000

Challenge 
spirit → .186 .036 4.023*** .000

Risk 
sensitivity → .267 .052 4.169*** .000

Startup 
expertise →

Competitiven
ess

.296 .048 5.245*** .000

Funding 
capability → .270 .074 3.952*** .000

Challenge 
spirit → .158 .045 2.880** .004

Risk 
sensitivity → .218 .064 2.859** .004

Competitiven
ess → Business 

performance .344 .064 5.161*** .000

***p<.001, **p<.01, *p<.05

Table 4. Validation results of the hypothesis 

  

다음 Table 5는 스타트업 창업자의 핵심역량과 경영
성과 간의 관계에서 기업경쟁력에 대한 매개효과를 알아
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연구모형의 직접효
과와 간접효과, 총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스타트업 창업자의 핵심역량 중, 창업전문역
량, 자금조달역량, 도전정신, 위험감수성은 경영성과에 
직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고(p<.05), 간접효과와 총효
과도 유의수준 p<.05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나 기업경쟁력이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스타트업 창업자의 핵심역량과 경영성
과 간의 관계에서 기업경쟁력에 대한 매개효과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
한 Sobel-test를 실시하였고[62], 분석결과는 Table 6
과 같다. 분석결과, 기업경쟁력에 대한 매개효과는 스타
트업 창업자의 핵심역량 중, 창업전문역량(Z-value=3.668, 
p<.001), 자금조달역량(Z-value=3.154, p<.01), 도전정
신(Z-value=2.509, p<.05), 위험감수성(Z-value=2.504, 
p<.05)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다.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ependent 

variable
Sobel-test

Z-value P
Startup 

expertise

Competitivene
ss

Business 
performance

3.668 .000

Funding 
capability 3.154 .001

Challenge 
spirit 2.509 .012

Risk sensitivity 2.504 .012

Table 6. Analysis result of mediating effect of 
competitiveness through Sobel-test 

4.4 다중집단분석 결과
본 연구는 분석의 대상으로 개방형 혁신성의 조절효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다중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
을 실행하였다. 다중집단분석 가운데 집단 간의 경로계
수의 유의성을 비교 실행하기에 앞서 조절변수인 집단을 
이용하여 개방형 혁신성의 평균 점수(M=3.74)를 기준으
로 개방형 혁신성이 낮은 집단(n=244)과 개방형 혁신성
이 높은 집단(n=209)으로 분리한 후에, 확인적 요인분석
에서 제약모형(constrained model)과 자유모형(free 
model or unconstrained model)간  차이를 통해 
측정 동일성을 검증하였다. 각 잠재변수에 관한 모든 요
인의 적재치를 동일하게 고정한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측
정하였다<Table 7>. 자유모형의 경우, =861.201, 
df=384이며, 제약모형의 경우 =883.573, df=400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모형과 제약모형의 자
유도가 16증가하고,  차이는 ∆=22.372(df=16)
로써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도(df)가 16일 때 ∆=26.30 이상이라면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측정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다중집단분석이 불가능하다[61]. 그리고 C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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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I, RMSEA 등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측
정 동일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Division (p) df CFI TLI RMSEA /df
Free 

Model 861.201 384 .934 .921 .052 2.243

Constrai
ned 

Model
883.573 400 .930 .919 .053 2.209

Table 7. Study model fit of free model and 
constrained model

분석에 앞서, 개방형 혁신성이 낮은 집단과 개방형 혁
신성이 높은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채택된 가설의 경로는 
[창업전문역량→기업경쟁력], [자금조달역량→기업경쟁
력], [자금조달역량→경영성과], [도전정신→경영성과], 
[위험감수성→경영성과], [기업경쟁력→경영성과]의 경로
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Path

Low open 
innovation group

Hihg open 
innovation group

S.T 
β

Hypothe
sis

S.T 
β

Hypothe
sis

Startup 
expertise →

Competitive
ness

.236* Sig. .315*** Sig.

Funding 
capability → .266** Sig. .440*** Sig.

Challenge 
spirit → .135 No Sig. .146 No Sig.

Risk sensitivity → .051 No Sig. .218* Sig.
Startup 

expertise →

Business 
performance

.022 No Sig. .147*** Sig.

Funding 
capability → .242** Sig .339*** Sig.

Challenge 
spirit → .157* Sig .185* Sig.

Risk sensitivity → .191* Sig .278** Sig.
Competitivene

ss
Business 

performance .244** Sig. .384*** Sig.

***p<.001, **p<.01, *p<.05

Table 8. Research hypothesis analysis result between 
high group and low group in open 
innovation

다음으로, 개방형 혁신성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에
서 공통적인 유의한 경로들의 조절 효과를 비교하기 위
한 분석으로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개방형 혁신성
이 낮은 집단과 개방형 혁신성이 높은 집단에서 공통적
으로 유의한 경로의 집단 간 차이를 보기 위해 경로를 동
일하게 제약한 후, 자유모형과 제약모형 간 차이를 비교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의 Table 9와 같다.

Path Constrained  df △/df Sig.
Free Model 861.201 384  -  -

Startup 
expertise → Competiti

veness 865.353 385 4.152 Sig.

Funding 
capability → Competiti

veness 867.367 385 6.166 Sig.

Funding 
capability →

Business 
performan

ce
865.918 385 4.717 Sig.

Challenge 
spirit →

Business 
performan

ce
864.935 385 3.734 No Sig.

Risk 
sensitivity →

Business 
performan

ce
865.564 385 4.363 Sig.

Competitiven
ess →

Business 
performan

ce
866.218 385 5.017 Sig.

Table 9. Results of multi-group analysis of high 
group and low group in open innovation

분석 결과 개방형 혁신성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성이 확인된 경로는 [창업전
문역량→기업경쟁력], [자금조달역량→기업경쟁력], [자
금조달역량→경영성과], [위험감수성→경영성과], [기업
경쟁력→경영성과]로 나타났다. 자유도(df)의 차이가 1일 
때 △=3.84보다 클 경우 한 쪽 집단의 β 값이 더 크
다고 설명할 수 있다[61].

[창업전문역량→기업경쟁력]의 경로에서는 개방형 혁
신성이 낮은 집단의 경로(β=0.236)보다 개방형 혁신성
이 높은 집단의 경로(β=0.31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금조달역량
→기업경쟁력]의 경로에서는 개방형 혁신성이 낮은 집단
의 경로(β=0.266)보다 개방형 혁신성이 높은 집단의 경
로(β=0.440)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강하게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금조달역량→경영성과]의 경
로에서는 개방형 혁신성이 낮은 집단의 경로(β=0.242)
보다 개방형 혁신성이 높은 집단의 경로(β=0.339)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고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험감수성→경영성과]의 경로에서는 개방형 혁신
성이 낮은 집단의 경로(β=0.191)보다 개방형 혁신성이 
높은 집단의 경로(β=0.278)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강
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경쟁력→경
영성과]의 경로에서는 개방형 혁신성이 낮은 집단의 경
로(β=0.244)보다 개방형 혁신성이 높은 집단의 경로(β
=0.384)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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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Group N M SD t p

Startup 
expertise

low 244 4.30 0.909
6.326*** .000

high 209 3.64 1.281
Funding 

capability
low 244 4.37 0.893

4.003*** .000
high 209 4.00 1.071

Challenge 
spirit

low 244 4.36 0.880
7.309*** .000

high 209 3.64 1.232
Risk 

sensitivity
low 244 4.57 0.794

7.400*** .000
high 209 3.90 1.105

Competitiven
ess

low 244 4.15 0.879
9.172*** .000

high 209 3.31 1.052
Business 

performance
low 244 4.52 0.765

7.610*** .000
high 209 3.85 1.095

***p<.001

Table 10. T-test result according to open innovation 
strategy

또한, 개방형 혁신 전략에 대해 낮은 집단(low)과 높
은 집단(high) 간의 각 변인의 차이검증 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결과,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에서 창업전문
역량, 자금조잘역량, 도전정신, 위험감수성, 경쟁력, 비
재무적성과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5. 결론

본 연구는 스타트업의 경영성과, 창업자의 핵심역량, 
기업의 경쟁력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에서 기업의 경쟁력의 매개효과와 개방형 혁신
성의 조절효과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
해 2022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스타트업 창업
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453명
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26.0과 
AMO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스타트업 창업자의 핵심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면, 스타트업 창업자의 핵심역량인 창
업전문역량, 자금조달역량, 도전정신, 위험감수성 모두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스타트업 창업자의 핵심역량인 창업전문역량, 
자금조달역량, 도전정신, 위험감수성 수준이 높을수록 
스타트업 기업의 기술수준, 시장점유율과 같은 경영성과
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김진한
(2020)[13]의 연구에서 창업기업의 창업자 역량인 기술
개발역량, 조직운영역량, 마케팅역량이 경영성과에 정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맥상통한
다. 따라서 스타트업 창업자는 자신의 핵심역량을 강화
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향
상시켜 이윤추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스타트업 창업자의 핵심역량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스타트업 창업자의 핵심역량인 
창업전문역량, 자금조달역량, 도전정신, 위험감수성 모두 
기업의 경쟁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타트업 창업자의 핵심역량인 창업전문역
량, 자금조달역량, 도전정신, 위험감수성 수준이 높을수
록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개발 능력, 시장 개척 능력, 신
상품 아이디어와 같은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외식기업의 경영자원이 기업의 
경쟁력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서경화와 이
수범(2012)[45]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스타
트업 기업이 경쟁우위를 잘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
로 창업자의 핵심역량을 집중 강화해 나가야 함을 시사
한다.

셋째, 스타트업 기업의 경쟁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스타트업 기업의 경쟁력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타
트업의 경쟁력인 기술개발, 판매력, 신상품 아이디어 같
은 기업의 경쟁력 수준이 높을수록 경영성과가 높아진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김보인과 김병구
(2022)[46]의 연구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기업 성과인 매
출액과 순이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스타트업 기업은 경쟁력의 세부 
요인을 잘 파악하여 어떤 분야의 경쟁력에 투자 및 활용
하는 것이 경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스타트업 창업자의 핵심역량과 경영성과의 관계
에서 스타트업 기업의 경쟁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스타트업 창업자의 핵심역량인 창업전문역량, 자금조달
역량, 도전정신, 위험감수성 모두와 경영성과의 관계에
서 기업의 경쟁력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
다. 즉 스타트업 창업자의 핵심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
는 영향 관계에서 기업의 경쟁력이 동반된다면 스타트업
의 경영성과가 더욱 극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
한 결과는 윤정용 외(2020)63]의 연구에서 혁신형 중소
기업의 기술역량이 기업경쟁력을 매개로 하여 사업안정
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결과[와 맥을 함께
한다. 따라서 스타트업 기업은 기술혁신 노력과 지속적
인 연구개발 투자를 한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성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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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기업의 지속적이고 건
실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개발 능력, 아이디어 
등과 같은 기업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하는 사업성공의 필
요조건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섯째, 스타트업 창업자의 핵심역량, 스타트업 기업
의 경쟁력, 경영성과의 관계에서 개방형 혁신성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면, [창업전문역량→기업경쟁력], [자금조
달역량→기업경쟁력], [자금조달역량→경영성과], [위험
감수성→경영성과], [기업경쟁력→경영성과] 경로에서 개
방형 혁신성은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모든 경로에서 개방형 혁신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보다 영향력이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즉 스타
트업 창업자의 핵심역량 중, 창업전문역량과 자금조달역
량이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스타트업 창업자의 핵
심역량 중, 자금조달역량과 위험감수성이 경영성과에 미
치는 영향, 기업경쟁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모
두 개방형 혁신성이 높은 집단에서 더 강하게 영향을 미
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서용준과 윤정현
(2021)[47]의 연구와 같이 개방형 혁신성 수준이 높은 
창업자들이 외부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의 경
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 내용과 맥을 함께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혁신성의 조절효과를 검증
함으로써 창업자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고, 제한된 자원과 능력으로 혁신적 
사업아이디어의 한계에 부딪혀 지속 성장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개방형 혁신성을 적극 고려하여, 발현함으로써 스타트업 
기업들의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조직의 경계를 허물어서 내부 정보의 개방과 외부와
의 협력을 통하여 연구개발과 혁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략기법을 창업전문역량과 자
금조달역량 및 위험감수성부분에 대입시켜 자사에 대한 
경쟁력을 단순한 강화가 아닌 창업전문역량, 자금조달역
량 및 위험감수성부분과 함께 언급할 수 있는 대응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결과와 같이 스타트업 창업자
의 핵심역량은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
으로 기업의 경영성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창업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창업보육을 
위한 프로그램지원과 병행하여 창업자의 핵심역량을 강
화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과 정책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
다고 본다.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2021년 
기준 29.2%로 OECD 주요국의 58.3% 대비 현저히 낮

은 상황[64]에서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기업역량을 
높이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창업가의 핵심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과 연계된 방안이 도움
이 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보다 많은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의 자료
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보다 정교한 연구결과를 만들어
내지는 못하였다. 자료수집의 부분에서 표본의 숫자가 
제한적임으로 인해, 업종 간의 차이, 기업규모의 차이 등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화의 과정에서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추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스타
트업 기업들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창업자의 핵
심역량과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실증적
으로 분석하였다는 점과 개방형 혁신성이 스타트업 기업
들의 경영성과에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실증
함으로써 스타트업 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초
자료들을 제시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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